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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명논설집] (1979년)에서 발췌
 국민대회준비회 

천하의 공도와 인류의 정의는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회를 약속하
였으니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인종과 굴욕의 악몽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광명의 
새날을 위하여 진군하라는 거종은 드디어 울었다. 필경 울고야 말았다. 오민과 
원루로 점철된 과거를 회고할 때 혹은 철창에서 혹은 해외에서 동지의 의혈은 
얼마나 흘렸으며 선배의 고투는 얼마나 쌓였던가. 우리에게 이 날이 있음은 진
실로 고절 삼십유육년 동안 누적한 희생의 소산이며 전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싸우던 우방의 후의로 인함이니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이 날을 동경치 못할 
우리 재천의 영령을 추도치 않을 수 없으며 연합제국의 의거에 대하여 만강의 
사의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 울적하고 압축되었던 잠역이 순간에 폭발되고 일
시에 반발하는지라 충천하는 의기 저절로 상도와 정궤를 벗어나게 됨은 이 또
한 자연이니 세고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광복의 대중은 요원하고도 착잡
한지라 그러므로 하여서 더욱이 선후완급의 질서는 절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
이며 대의명분의 기치는 선명하여야 할 것이다. 강토는 잃었다 하더라도 삼천
만 민중의 심중에 응집된 국혼의 표상은 경술국변 이래로 망명지사의 기혼과 
함께 해외에 엄존하였던 바이나 오늘날 일본의 정권이 퇴각되는 이 순간에 있
어서 이에 대위될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가대표는 기미독립 이후로 구현된 대
한임시정부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일 것이다. 파당과 색별을 초월하여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함이 현하의 내외정세에 타당한 대의명분이
니 구정의 잔재가 상존한 작금에 있어서 우리 전국민의 당면한 관심사는 우선 
국민의 총의로써 우리 재중경 대한임시정부의 지지를 선서할 것. 국민의 총의
로써 연합 각국에 사의를 표명할 것. 국민의 총의로써 민정수습의 방도를 강구
할 것 등이다. 정체 정당의 시비론도 이후의 일이며 정강정책의 가부론도 이후
의 일이니 이리하여야 비로소 우리 대업의 거보는 정정당당할 것이다. 이에 참
월하나마 동우의 책을 자부하는 발기인 일동은 연합군의 정식주둔과 일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국민 총의의 소재를 성명할 필요를 느끼며 아울러 총의집



결의 방법으로서 국민대회의 발회를 준비하는 바이니 현하의 실정은 만사가 
임시적 편법이라 명실이 상부할 최선의 방법이 있을 수 없거니와 우리의 의도
와 우리의 염원은 차선 삼선일지라도 철두철미 대의명분의 지표를 고수하고 
이를 구명코자 함에 있다. 만천하의 동포여, 국가재건의 제일보를 위하여 국민
총의의 기치하에 삼천만 민중의 심혼을 응결하라.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 영겁
에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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